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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changes in postpartum depression in mothers from one month after childbirth to the first year using 

panel data collected overtime, in an effort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mount of change and child-rearing system 

variables. The subjects were 1097 mothers who belonged to both the lower and upper 30
th

 percentile groups in the depression 

change distribution of the 2008 Korean Children Panel Study (PSKC), a large, population-based study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Childcare and Education. The data were analyzed by t-tests, x
2
 tests,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es and 

regression analyse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mothers' postpartum depression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during the 

first year as opposed to the first month after birth. Second, after controlling for socio-demographical variables of the mothers, 

the changes related to depression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child-rearing stress, and the child's emotional temperament, 

but showe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mother's self-esteem, the child's birth order, and the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rear-

ing activities. Third, variables having a significant effect on changes in postpartum depression were the mother's self-esteem 

and child-rearing stress, the child's age in months, and social support. Variables pertaining to the mother's characteristics variables 

had a more powerful effect than other child-rearing system variable categories. The results suggest the necessity to develop 

a parental education program or a mother-child health service in consideration of the variables that affect mothers, as determined 

in this study, in an effort to prevent postpartum depression.

�������������������������������������������������������������������������������������������������������

▲주요어(Key Words) : 산후우울(postpartum depression), 한국아동패 (Korean children panel), 양육체계(child-rearing system), 아 

발달(infant development)

*   본 연구는 2011학년도 고신 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  주  자 : 천희  (E-mail : chunhy@kosin.ac.kr)

*** 교신 자 : 옥경희 (E-mail : june659@hanmail.net)



2 한국가정 리학회지 : 제 29권 6호 2011

- 154 -

Ⅰ. 서 론

출산은 여성이 경험하는 요한 생물학 , 사회심리학  

과정이지만 그에 따른 정서 인 변화가 어머니 자신뿐 아니

라 자녀를 포함한 가족의 정신  신체  건강에 향을 미친

다는 것은 리 알려져 있다(Craig, 2003; Crockenberg & 

Leekes, 2003; Forman et al., 2007). 출산 후 산모에게 생기는 

감정의 심각한 변화인 우울은 정서 인 기분의 변화로부터 

병 인 상태에 이르기까지 근심, 침울함, 무력감  무가치

감을 나타내는 정서장애이다(장정애, 2006). 산후우울은 출

산 기에 모성 역할에의 응을 늦춰 양육기술을 낮추고 기

계 으로 아를 돌보게 할 뿐만 아니라(Jennieffer, 2006), 

자녀에게 행동   정신과  문제를 결과하게 할 확률을 높

인다고 보고되었다(Downey & Coyne, 1990). 즉 어머니의 

우울한 정서가 아동에게 이되면 심리  응상의 문제로 

나타나 철회, 불안과 같은 내면화된 문제, 공격성․주의력결

핍․과잉행동장애 등의 외 화된 문제를 일으킨다고 알려진

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들은 생애 기부터 아동기  청소년

기에 이르기까지 지속된다(문경주․오경자, 2002; 방경숙, 2008; 

Beardslee et al., 1983). 따라서 아동학에서 어머니의 산후우

울증은 부모역할수행을 통한 아동발달에의 향 요인이라는 

에서 주목해야 할 변인이지만, 오히려 산모의 건강과 간호

에 을 두는 간호학, 임상심리학 는 임상의학의 역에

서 더 많이 연구의 상이 되어 왔다(천희 ․옥경희, 2010).

이와 같이 산후우울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 인 향

을 고려할 때, 략 80%의 산모가 겪는 출산 직후의 산후우울

(Baby Blues)은 산후 2주경 사라지며, 출산 후 2달까지 우울

한 기분이 확 되는 정상 인 산후 응(normal postparturm 

adjustment)은 부분의 산모가 벗어나게 되며, 이후에도 

산후 정서장애를 보이는 산모는 10~15% 수 이라고 보고됨

(Beck, 2002; O'Hara et al., 1984)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아동패  1차 조사결과 보고서(조복희 등, 2009)

에 의하면, 어머니의 우울 수 은 출산  평균 11.27(우울집단 

25.7%)에 비해 출산후 1개월 시 에서 평균 9.08(우울집단 

11.5%)로 감소하고 1차년도 조사 시 에서 다시 높아지는 것

(평균 11.67; 우울집단 28.5%)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한국아

동패  1차년도 조사 자료로써 산 후 우울의 변화를 보았던 

신나리(2010)는 산후 4주 시 에서 임상  수 의 산후우울을 

경험하는 산후우울증의 발병률이 외국의 선행연구 결과와 비

교할 때 비교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 이며 이들의 우울 

수 이 시간 경과에 따라 산  수 으로 낮아진다고 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년도 조사시 에서 어머니의 우울 수

이 다시 높게 나타난 상은 우리나라 산모가 산후 4주와 8주 

시기에 보이는 산후우울은 차이가 없다는 오 이(2001)의 

보고와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한 주양육자인 어머니에 한 

의존성이 높은 아기의 자녀를 본격 으로 양육하는 시기인 

생후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어머니의 정서상태가 아의 발달

에 미치는 향이 그 어느 때보다 요하다는 (권미경 등, 

2006)을 고려할 때 1차년도 조사시 에서 어머니 우울의 증

가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천희 과 옥경희(2010)는 1차년도 조사시 에서의 

어머니 우울 수 을 측하는 변인을 분석하고 어머니의 양육

스트 스, 양육지식 그리고 아의 부정 인 정서와 낮은 활동

성기질, 가족 외부인의 사교  지원이 유의한 변인임을 확인

하 다. 그러나 이들은 어머니의 산후우울이 생의 기에 주

양육자인 어머니에 의해 제공되는 양육환경 변인(Martins & 

Gaffan, 2000)이라는 요성에 비추어 우리나라 아 어머니

들의 산후우울 련 변인의 분석연구가 진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국내 연구들에서 산후우울은 그 측정시기가 출

산후 6주(이선옥 등, 2010)에서 출산 후 2년 이내(안 미․

김정 , 2003)까지로 매우 다양하며, 출산 후 특정 시 에서 

횡단  근으로 측정, 연구됨으로써 산후우울의 지속 는 변

화에 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국가 수 의 신생아 

표본을 상으로 한 한국아동패 에서 제공하는 어머니 산후

우울의 반복 측정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아어머

니의 산후우울 경향을 악하되 산후우울의 개인내 변화 즉 

산후 1개월과 그 이후 시기에 측정된 우울 수 간의 변화 정

도를 종속변인으로 분석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그리고 산후

우울의 변화에 한 험요인 는 보호요인으로서의 양육 

련 변인들의 민감한 역할 발견을 시도하는 것은 의미있다

고 볼 수 있었다. 

한편 연구의 독립변인 선정과 련하여, 우리나라의 산모

를 상으로 산후우울을 측정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바, 산

후우울을 측하는 변인의 발견을 목 으로(김지양, 2004; 

유정미, 2008; 이숙자․임성욱, 2006) 는 산후우울을 독립

변인이나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그 역할의 확인을 목 으

로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후자의 경우 산후우울은 어

머니의 특성(김 진, 2007; 유정미, 2008), 그리고 사회  지

지(안옥심, 2004) 변인들과의 계 분석의 상이 되었다. 그

러나 연구변인들은 아동의 양육환경을 체계 으로 고려하여 

포 으로 선정되지 않았으므로 산후우울에 한 변인의 

향 유의성 는 상 인 향력의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

(천희 ․옥경희, 2010).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생태

학  체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아동패 에서 채택한 아동환

경 분류 체계  조사내용 역(조복희 등, 2009)을 참고하여 

양육 련 체계변인들을 어머니 특성, 아 특성, 가구  가

족내 특성, 가족외 특성의 범주에 따라 선정하 다. 범주별 

하  양육 련 체계변인과 산후우울간의 계에 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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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특성 범주는 하 변인으로 정  심리 특성인 자

아존 감, 부모됨 특성으로서의 양육지식, 양육스트 스 변

인을 포함하 다. 출산은 어머니에게 정 인 모성역할 

환을 요구하며 이 과정에서 어머니의 자아존 감은 요 역할

을 한다. 자아존 감은 어머니로서의 자신에 한 정 인 

평가로서, 출산 후 심리정서 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아의 

양육에 따른 부담감과 미숙함으로 인한 부정 인 경험을 해

석하고 행동방향을 결정하는 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육

아정책연구소, 2011; 이나경, 2006). 이에 어머니의 부 한 

역할 환으로 인한 낮은 자아존 감은 높은 우울반응과 

계가 있고 이는 다시 역기능 인 모자 상호작용 행동  낮

은 부모역할 응을 결과한다고 보고된다(안 미․김정 , 

2003; 이경선, 2010; 정윤주․채진 , 2010). 홍 진(2001)이 

어머니의 정  심리 특성인 자아존 감이 스트 스에의 

재변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 한 바 한 우울과 같은 

부정  심리특성과 자아존 감과의 계를 뒷받침해 다. 

어머니의 부모됨은 자녀  양육과 련된 가치, 신념, 지식, 

양육실제  양육스트 스를 통해 평가될 수 있다(조복희 등, 

2009). 양육실제는 양육행동  그와 련된 가치나 태도를 

포 하지만(최유리, 2006) 선행 천희 과 옥경희(2010)의 연구

에서 어머니의 우울과 유의한 계는 있으나 유의한 측 변

인은 아니라고 밝 진 바 있어 본 연구에서는 양육지식과 양육

스트 스를 부모됨 특성의 하 변인으로 선정하 다. 양육

지식은 자녀의 연령에 따른 이상 인 발달 상태에 한 지식과 

바람직한 양육방식  일반 인 발달원리에 한 지식으로서 

부모가 자녀의 발달을 지원하고 그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 가 

되는 지식과 정보이다(Benasich & Brooks-Gunn, 1996). 이

에 양육지식은 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정 인 양육태도나 

양육행동, 높은 양육효능감, 낮은 양육스트 스와 계가 있으

며, 아의 정  발달 수행이나 자녀의 높은 인지능력  낮

은 행동문제와도 계가 있다고 알려진다(이주연, 2009). 어머

니의 양육지식은 출산 후 어머니가 인지․정서․기술 으로 

부모로서 비하게 하여 양육 역할수행의 어려움을 감소시키

며(이화자 등, 2004), 양육자로서의 역할수행 자신감과 양육효

능감을 높여 양육에 따른 불안감을 낮추고 극 이고 민감한 

양육을 가능하게 한다(오 이, 2001; 이주연, 2009). 이에 양육

지식과 산후우울간의 유의한 계를 추측할 수 있었다. Mercer

(1985)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며 경험하는 가장 빈번한 스

트 스로 어머니 역할에 한 자신감 부족, 아기의 간호와 수

면부족, 책임감, 개인시간의 부족 등을 제시했다. 어머니의 역

할수행에 따른 스트 스는 자녀에 한 태도, 자녀와의 상호

작용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역기능 인 양육행동을 측

하는 변인이며(권미경, 2011; 문 , 2008), 어머니 자신에게

는 표 인 부정  정서반응인 우울 증상을 래한다고 알려

진다(안옥심, 2004).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우울과 

양육스트 스가 정 인 상 계가 있어 약 8~12%의 어머

니가 우울증을 보이거나 그러한 우울 성향으로 다시 양육에서 

어려움을 느끼며 불안과 스트 스가 가 된다는 김미 와 박

동 (2009)의 지 은 국내외 련 선행연구들(권미경 등, 2006; 

박 주 등, 2004; 유정미, 2008; 장정애, 2006; Webster-

Stratton, 1988)에서도 일 되게 지지된 바 있다.

본 연구 양육 련 체계변인의 두 번째 범주는 아 특성

이었다. 아의 특성은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  향 계에서 

아가 발달  주도자로서 역할한다는 주장(Lerner & Busch-

Rossnagel, 1981)에 비추어 부모역할수행에 향 미치는 요인

으로 간주된다. 본 연구에서는 발달의 변별  근(differential 

approach)(Lerner, 1986)에서 주요 발달 변인 범주로 제시한 

지 속성 범주에 해당하는 성, 월령, 출생순 , 그리고 행동  

속성 범주에 해당하는 발달특성, 기질을 아 특성 범주의 변

인들로 선정하 다. 이 변인들은 Belsky 등(1984)이 부모역할

수행에 향 미치는 주요 아동 특성으로 제시한 변인들에 포함

된 것이기도 했다. 아의 지 속성 범주의 변인들과 어머니의 

산후우울간의 계를 직  다룬 연구는 발견할 수 없었으나, 

아의 월령과 성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문 경․민 숙, 

2010), 성과 출생순 는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와(권연희․

나종혜, 2010; 문 , 2004; Scher & Sharabany, 2005) 

계가 있다고 보고된 바 있었다. 산후우울이 양육자로서의 성

공  수행을 기 하는 효능감의 하나 높은 양육부담감으

로 인한 부정 인 정서반응이라 할 때 아의 지 속성 변인

들과의 계를 확인하는 것은 아의 양육환경과 발달의 

계 이해를 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었다. 조 으로 아

의 행동  속성 범주에 속하는 발달특성 즉 발달의 수 은 

양육스트 스와 계가 있고(서주 ․김진경, 2010), 특히 

장애아동(이숙자․임성욱, 2006)이나 미숙아(강수정․김지원, 

2010) 어머니의 우울 수 이 정상아동 어머니의 그것과 다

를 수 있음을 통해 아어머니의 산후우울 변화와의 계를 

추측할 수 있었다. 아의 기질과 산후우울증과의 계 연구

들의 메타분석에 근거하여 Beck(1996)은 간 정도의 유의한 

상 계가 있다고 했다. 아의 타고난 부정 인 기질 특성

이 어머니 자신에 의해 통제될 수 없다면 장기 으로 어머니

는 자신의 역할수행을 부정 으로 느끼게 되거나(박성연 등, 

1996) 우울도가 심각해진다는 연구결과(권미경 등, 2006; 장

정애, 2006; Coleman et al., 2002)도 이를 뒷받침해 주었다. 

어머니 특성과 아의 특성 외에 양육 련 체계에서 어

머니와 아 양자의 계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양육에 련

된 요 환경으로서 가구  가족내 특성, 가족외 특성 범주

를 선정하 다. 자의 범주에는 가구소득과 아버지의 자녀

양육참여도 변인이, 후자의 범주에는 사회  지원 변인이 포

함되었다. 가구의 경제  자원으로서의 가구소득은 부족 시 

가구원의 심신건강을 취약하게 한다는 에서 스트 스, 분노, 



4 한국가정 리학회지 : 제 29권 6호 2011

- 156 -

우울감과 련지어 연구되어 왔다(차승은, 2005; McLoyd, 

1990). 그러나 수입이 을수록 우울의 유병이나 증가가 나타

난다(허보윤․한경자, 2009; Beck, 2001; Dearing et al., 2004)

는 연구결과와 가구소득과 우울간의 계가 유의하지 않다

(김 진, 2007; 장정애, 2006)는 상반된 결과가 공존하고 있다. 

출산후 가족내와 가족외의 사람들로부터 받는 지원은 어머

니의 양육역할수행 과정에서 심리 인 복지 수 을 향상시

키거나 우울의 감소와 같은 어머니 개인의 인성과 히 

련된다(이재림․옥선화, 2001). 특히 가족내 배우자의 지원

은 가족 계의 결속 증진과 어머니로서의 역할 환에 도움

이 되는 요인이다. 구체 으로 배우자는 양육에의 실제 자원

을 통해 양육을 한 지지나 가사분담뿐 아니라 유아기 어

머니의 우울 감소에 정 으로 기여를 한다고 알려진 바 있

었다(여정희, 2006; 장정애, 2006; Jung & Kim, 2005). 같은 

맥락에서 가족외 특성으로서 가족 외부인으로부터 받는 사

회  지원 역시 어머니의 정신건강에 정  기여를 한다고 

보고되었다. 산후 주  사람으로부터 받는 높은 사회  지원이 

낮은 산후우울과 계가 있고(박 주 등, 2004; Beck, 2001), 

스트 스와 우울을 매개하는 효과가 있음(김지양, 2004)도 

밝 진 바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

어머니의 산후우울 변화가 어떠한지, 산후우울 변화도와 양

육 련 체계변인 즉 어머니 특성, 아의 특성, 가구  가

족내․가족외 특성 범주의 하 변인들간의 각 계를 확인

하고 산후우울 변화도에의 향력을 분석하는데 직 인 

목 을 두었다. 그럼으로써 아어머니의 산후우울 방 요

인의 발견은 물론 우리나라 아동의 인  발달을 한 양육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연구목 에 따른 연

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연구문제 1> 한국 아어머니의 산후우울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한국 아어머니의 산후우울 변화도는 양육 

련 체계변인과 어떠한 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한국 아어머니의 산후우울 변화도에 한 

양육 련 체계변인의 상  향력은 어떠

한가?

본 연구의 용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아어머니의 산후우울 변화도: 산후 1개월과 한국아동

패  1차년도 조사시 (산후 평균 4.68개월)에서 측정된 우

울 수간의 차이 수로 조작  정의되었다.

2. 양육 련 체계변인: 한국아동패 에서 채택한 아동 환

경 분류체계  조사내용 역(조복희 등, 2009)을 참고하여 

체계 으로 선정된 아동의 양육 련 변인을 의미하 다. 이

는 다시 어머니 특성, 아 특성, 어머니와 아의 계를 둘

러싼 가구  가족내․가족외 특성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어

머니 특성은 정  심리특성으로서의 자아존 감, 부모됨 

특성으로서의 양육지식과 양육스트 스를 포함하 다. 아 

특성은 지  속성으로서의 월령, 성, 출생순 , 행동력 속성

으로서의 발달특성과 기질을, 가구  가족내 특성은 가구소

득과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를, 가족외 특성은 사회  지

원을 하 변인으로 포함하 다.

Ⅱ.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 연구(PSKC) 

1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이에 따른 분석

상과 연구도구는 다음과 같다.

1. 분석 상

본 연구의 분석 상은 한국아동패  1차년도(2008년) 조

사에 참여한 아어머니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고 산후우

울 변화도의 분포 양극단 30%에 해당하는 1,097명이었다. 이

들을 선정한 이유는 산후우울 변화도에서 조 인 집단의 

분석이 산후우울 변화도 련 변인의 발견을 용이하게 할 것

으로 단되었기 때문이다. 

분석 상 어머니와 아기 자녀  가구의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에서 보듯이, 아어머니의 특성  연령은 30  

반 48.40%, 20  후반 30.63%, 30  후반 15.86%로 나타

났고, 20  반 이하와 40  이상은 2.91%와 2.19%로 소수

다.

학력 분포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32.91%)와 학교 졸업

(32.54%)이 유사하게 나타났고 문  졸업 27.89%, 학원 

졸업 5.83%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한 경우가 

29.81%, 미취업인 경우가 70.10%로 미취업 아어머니가 두 

배 이상 많았다. 

아기 자녀의 특성으로서 성은 남아 52.14%, 여아 47.86%

의 분포를 보 고, 출생순 의 경우, 첫째(48.40%)와 둘째

(40.57%)가 다수 고, 셋째 9.21%, 넷째 1.37%, 다섯째 이상 

0.18%의 순서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의 월령은 4개월

(44.94%)과 5개월(33.36%)이 다수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6개

월(5.38%), 7개월(3.10%), 8개월(2.73%), 3개월(1.82%)의 순

으로 분포를 보 다.

월평균 가구소득 수 은 200만원 가 33.82%로 가장 많았

고 100만원  25.62%, 300만원  19.14%, 400만원  12.12%, 

500만원  7.02%로 나타났으며 100만원 가 소수(1.6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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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특성 빈도(%) 상 특성 빈도(%) 상 특성 빈도(%)

어머니 연령 19세 이하   2(  .18) 아기 성별 남 572(52.14) 가구 월 100만원이하  18( 1.64)

20~24세  30( 2.73) 자녀 여 525(47.86) 평균 101~200만원 281(25.62)

25~29세 336(30.63) 출생 첫째 531(48.40) 가구 201~300만원 371(33.82)

30~34세 351(48.40) 순 둘째 445(40.57) 소득 301~400만원 210(19.14)

35~39세 174(15.86) 셋쨰 101( 9.21) 401~500만원 133(12.12)

40~44세  22( 2.01) 넷째  15( 1.37) 501만원이상  77( 7.02)

45세 이상   2(  .18) 다섯쨰 이상   2(  .18) 무응답   7(  .64)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361(32.91) 무응답   3(  .27) 거주지역 도시 444(40.47)

문 학 306(27.89) 월령 3개월  20( 1.82) 소도시 225(20.51)

학교 357(32.54) 4개월 493(44.94) 읍/면 428(39.02)

학원  64( 5.83) 5개월 366(33.36)

무응답   9(  .82) 6개월  59( 5.38)

취업 상태 취업 327(29.81) 7개월  34( 3.10)

미취업 769(70.10) 8개월  30( 2.73)

시스템 결측값   1(  .09) 시스템 결측값  95( 8.66)

<표 1> 분석 상 어머니, 아기 자녀  가구의 특성별 빈도(%) (N=1097)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도시(40.47%), 읍/면(39.02%), 소

도시(20.51%)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어머니의 우울  특성

먼  어머니의 우울은 일반인을 상으로 정신건강을 측

정하기 해 Kessler 등(2002)이 간편형으로 제작한 우울척

도 ‘K6’로 측정되었다. K6는 DSM-Ⅳ에 한 구조화된 임상

 면담을 실시하여 정신장애군과 비장애군을 변별하는 등 

일반 으로 리 사용되는 도구이다. “지난 30일동안 매사

에 힘이 드셨습니까?”를 포함한 6개 문항에 해 ‘  안 

느낌(1 )’부터 ‘항상 느낌(5 )’까지의 Likert식 척도에 응

답하도록 되어 있고, 문항 총 이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

음을 의미하 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산후 1개월 때 .81, 1

차년도 조사시 에서는 .93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특성  정  심리 특성으로서의 자아존 감

은 Rosenberg(1989)의 ‘자아존 감 척도’로써 측정되었다. 

‘  그 지 않다(1 )’부터 ‘매우 그 다(4 )’까지의 Likert

식 척도로 된 10개 문항( ; 내가 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

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문항 

총 이 높을수록 자아존 감이 높음을 의미하 다. 이 도구

의 신뢰도는 .86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부모됨 특성의 하

나인 양육지식은 ‘ 아용 아발달 지식 도구’(The Know-

led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 KIDI)(MacPhee, 

2002)로써 측정되었다. KIDI는 5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나, 패 조사(이정림 등, 2010)에서는 ‘발달원리’ 역의 

13개 문항이 사용되었다( ; 아기들은 자기가 말할 수 있는 

단어들만 이해한다.). 각 문항에 해 어머니가 ‘그 다’, ‘아

니다’로 응답하면 총 문항 에서 정답 수의 비율(백분율)로

써 수화되므로 비율이 높을수록 양육지식 수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 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82로 양호한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다른 부모됨 특성 하 변인인 

양육스트 스는 김기 과 강희경(1997)의 ‘양육스트 스 척

도’로써 측정되었다. 양육스트 스 척도는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PSI-SF) 등을 기 로 

한국형으로 개발한 것이었다. 한국아동패  1차년도 조사에

서는 척도의 3개 하 역 에서 부모역할의 수행에 따른 

심리  부담감과 부모가 인지하는 어려움을 반 하는 ‘부모

역할에 한 부담감  디스트 스’ 하 역만을 발췌하고 

사 검토를 통해 2개 문항을 제외함으로써 10개 문항이 최

종 사용되었다. ‘  그 지 않다(1 )’부터 ‘매우 그 다(5

)’까지의 Likert식 5  척도 형식의 문항( ;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에 한 반응 총 이 높을

수록 양육스트 스가 높음을 의미하 다. 이 도구의 신뢰도

는 .85로 나타났다.

2) 아의 특성

아의 발달특성은 신희선 등(2002)에 의해 표 화된 ‘한

국형 Denver Ⅱ’로써 측정되었다. 한국아동패  1차년도 조

사에서는 개인-사회성 발달, 미세운동  응발달, 언어발

달, 운동발달의 4개 역에서 총 46항목이 실시되었다. 아

의 연령별 해당 항목을 실시하고 항목별 해석 결과가 ‘정상’인 

경우 1 , ‘주의 는 지연’인 경우 0 (검사요강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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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없음’인 경우는 체 검사 해석 시 고려하지 않으므로 

결측치로 처리함)으로 처리되었다. 4개 역별로 산출된 ‘정상’ 

항목의 비율을 합산하여 발달특성 수로 간주하 다. 아

의 기질은 ‘EAS 기질척도: 부모용’(The EAS - Emotionali-

ty, Activity and Sociability - Temperament Survey for 

Children - Parental Ratings)(Buss & Plomin, 1984)으로써 

측정되었다. 부모평정형 EAS는 비교  문항 수가 고 1

세~9세까지의 아동을 상으로 사용 가능하며 정서성, 활동

성, 사회성의 3개 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

아동패  1차년도 조사에서는 1세 미만의 아에게 하

지 않은 것으로 단되는 사회성을 제외한 2개 하 차원별 

5개 문항씩, 총 10개 문항이 사용되었다. “우리 아이는 잘 운

다.”, “우리 아이는 매우 활동 이다.” 등의 각 문항에 해 

‘  그 지 않다’(1 ) ~ ‘매우 그 다’(5 ) 에서 평정하

도록 되어있었다. 하 차원별로 문항의 반응 수 합계를 산

출하고, 수가 높을수록 정서성의 경우 부정  정서를 많이 

나타내며, 활동성의 경우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고 활동 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 다. 하 차원별 문항 신뢰도

는 각각 .75, .72로 나타났다. 

3) 가구  가족내․가족외 특성

가구  가족내 특성으로서의 가구소득의 조사를 해 개

방형 면  방식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을 만원 단 로 조사하

고,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는 어머니 상의 질문조사

에서 지필식 자기보고에 의해 측정되었다.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를 측정하는 문항들은 강희경(1998)과 홍성례(1995)

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 에서 발췌된 후 1차년도 조사

상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게 수정된 4개 문항들이었다. 각 문

항에 주어진 아버지의 양육행동 보기에 해 어머니가 지각

하는 참여도를 ‘  그 지 않다’(1 ) ~ ‘매우 그 다’(5 ) 

에서 평정하도록 되어있었다. 문항 총 을 산출하고 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는 높

다는 것을 의미하 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77로 나타났다.

가족외 특성으로서 포함된 변인인 사회  지원의 측정을 

해 이재림과 옥선화(2001), 조병은(1998)의 사회  지원 

척도를 기 로 자체 제작된 도구가 사용되었다. 이는 도구  

지원, 정서  지원, 사교  지원, 정보  지원의 4개 하 요

인, Likert식 5  척도 형식의 총 12개 문항( ; 내가 외로울 

때 솔직히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다.)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체 문항에 한 문항평균 수를 산출하고 수가 높을수

록 사회  지원의 수 이 높음을 의미하 다. 이 도구의 신

뢰도는 .93이었다.

2. 자료의 분석 방법

<연구문제 1> 즉 한국 아어머니의 산후우울 변화 양상

이 어떠한지를 알기 해 먼  산후 1개월과 1차년도 조사시

 각각에서 측정된 산후우울 수의 기술통계치를 산출하

고, 우울수  범주화 기 (육아정책연구소, 2011)에 근거하

여 우울 수 을 범주화 하 다. 산후우울의 변화 양상은 산

후 1개월과 1차년도 조사시 의 우울 수간 차이의 유의성 

검증 즉 별 t검증과 함께 우울 수  범주에서의 변화 양상

을 알기 한 측정시기와 우울 수  범주간의 계 유의성 

분석 즉 교차분석으로써 악되었다.

<연구문제 2>와 <연구문제 3> 즉 한국 아어머니의 산

후우울 변화도가 양육 련 체계변인과 어떠한 계가 있으

며, 그 변인들의 산후우울 변화도에 한 상  향력을 

분석하기 해 어머니의 사회인구학  변인 즉 연령, 학력, 

취업여부를 통제한 상태에서 편상 계수를 산출하고, 4개의 

모형에 따라 계  회귀분석을 하 다. 모형Ⅰ은 본 연구의 

연구변인은 아니지만 어머니의 사회인구학  변인들의 향

을 통제할 목 으로 이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용한 모형

이었다. 2단계에 용한 모형Ⅱ는 사회인구학  변인을 통

제한 상태에서 어머니 특성에 해당하는 하 변인들의 향

을 분석하기 해 독립변인으로 추가 투입한 모형이었다. 모

형Ⅲ과 모형Ⅳ는 모형Ⅰ과 모형Ⅱ에 투입된 독립변인들의 

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양육 련 체계변인의 향을 악

하기 한 모형이었다. 이에 3단계에서는 아의 특성, 4단

계에서는 어머니와 아의 계를 둘러싼 가구  가족내․

가족외 특성 변인군이 독립변인으로 추가 투입되었다. 각 단

계에서 독립변인들은 입력방식으로 투입되었으며 독립변인

간의 다 공선성 검토를 해 VIF를, 이례치(outlier)의 향

을 고려하기 해 Cook의 거리를 확인하 다.

이상의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14.0 로그램에 의해 이

루어졌다. 

Ⅲ. 연구 결과

1. 산후우울 변화 양상

한국 아어머니의 산후우울 변화 양상을 알기 해 먼 , 

산후 1개월과 1차년도 조사시  각각에서 측정된 산후우울 

수의 기술통계치를 산출하고 별 t검증한 결과는 <표 2>

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에서 보듯이, 산후 1개월 우울 수의 평균은 9.05

(SD=3.36), 1차년도 조사시 의 우울 수 평균은 11.80

(SD=4.81)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증가의 유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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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1개월
1차년도 조사시

x
2

정상 경도 / 등도 도   체

정상

663

(67.93)

228

(23.36)

 85

( 8.71)

 976

(100.00) 

 ( 89.05)
a
 

17.81***경도/ 등도

 54

(54.55)

 31

(31.31)

 14

(14.14)

 99

(100.00) 

(  9.03)

도

  7

(33.33)

 10

(47.62)

  4

(19.05)

 21

(100.00) 

(  1.92)

체

724

(66.06)

269

(24.54)

103

( 9.40)

1096
b

(100.00) 

(100.00)

***p<.001

a : 산후 1개월 시 의 우울 수 별 빈도 백분율임.

b : 시스템 결측치에 의해 분석 상 체(N=1097)와는 차이가 있음.

<표 3> 측정시기별․우울 수  범주별 빈도(%)와 x2검증 결과

측정시기 M SD t

산후 1개월  9.05 3.36

1차년도 조사시 11.80 4.81

산후우울 변화 수
a
  2.75 5.30 17.16***

***p<.001

a : 산후우울 변화 수= 1차년도 조사시 의 우울 수 - 산후 1개월 시 의 우울 수

<표 2> 측정시기별 산후우울 수의 기술통계치와 별 t검증 결과

검증하기 해 산후우울 변화 수 즉 측정시기간의 차이 

수를 별 t검증한 결과 유의한 것으로 밝 졌다(t=17.16, 

p<.001). 이에 산후 1개월에 비해 1차년도 조사시 에 아

어머니의 산후우울 수 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었다.

측정시기에 따른 우울 수  범주의 변화 양상을 알기 해 

측정시기별․우울 수  범주별 빈도를 교차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후 1개월에 측정된 우울 수  

범주별 빈도 분포는 정상 976(89.05%), 경도/ 등도 99(9.03%), 

도 21(1.92%)이었으나 1차년도 조사시 에서는 정상 724

(66.06%), 경도/ 등도 269(24.54), 도103(9.40%)으로 경도/

등도와 도 범주의 빈도가 상 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은 특정 시기에 따른 우울 수  범주 빈도의 분

포 경향을 교차분석한 결과 유의한 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x2=17.81, p<.001).

2. 산후우울 변화도와 양육 련 체계변인간의 계

한국 아어머니의 산후우울 변화도와 양육 련 체계변

인간의 계를 분석하기 해 어머니의 사회인구학  변인

을 통제한 상태에서 편상 계수를 산출한 결과를 양육 련 

체계변인별 측정치의 기술통계치와 함께 제시하면 <표 4>

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양육 련 체계변인  어머니의 특성에 

해당하는 자아존 감과 양육스트 스 변인이 산후우울 변화도

와 유의한 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r=-.47, p<.001; r=.41, 

p<.001). 자아존 감 수가 낮을수록, 양육스트 스 수가 

높을수록 산후우울 변화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자아존 감이 

낮을수록, 양육스트 스가 클수록 산후 1개월에 비해 1차년

도 조사시 에서의 우울 수 이 크게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

하 다.

아의 특성 에서는 출생순 와 기질 정서성 변인이 산

후우울 변화도와 유의한 계를 보여주었다(r=-.09, p<.01; 

r=.17, p<.001). 즉 출생순  수가 낮을수록, 기질 정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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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련 체계변인
기술통계치 산후우울 변화도 수와의 

편상 계수M SD

어머니 특성 정  심리 특성 자아존 감  30.00   4.21  -.47***

부모됨 특성 양육지식    .33    .10  .03

양육스트 스  27.56   6.50  .41***

아 특성 지  속성 월령   4.68    .96  -.06

성
b

  1.48    .50  .03

출생순   1.62    .70  -.09**

행동  속성 발달특성   1.09    .28  .00

기질 정서성  13.60   3.13  .17***

기질 활동성  16.64   2.76  -.06

가구  가족내 가구 특성 가구소득 315.76 146.76  .00

․가족외 특성 가족내 특성 아버지 자녀양육참여도  14.33   3.24  -.18***

가족외 특성 사회  지원   4.19    .61  -.05

**p<.01, ***p<.001

a : 통제변인 : 어머니의 사회인구학  변인인 연령, 학력, 취업여부

b : 남아 1, 여아 2인 연속변인으로 간주함.

<표 4> 양육 련 체계변인별 측정치의 기술통계치  산후우울 변화도 수간의 편상 계수a

수가 높을수록 산후우울 변화도 수가 증가한다는 것으

로, 아의 출생순 가 첫째에 가까울수록, 기질 정서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산후우울이 산후 1개월에 비해 1차년도 

조사시 에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반면 아

의 월령, 성, 발달특성  기질 활동성은 산후우울 변화도와 

유의한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가족내 특성으로서는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

가 산후우울 변화도와 유의한 부  상 계(r=-.18, p<.001)

를 보여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 수가 낮을수록 산후우

울 변화도 수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가 낮을수록 산후 1개월에서의 우울 수 에 

비해 1차년도 조사시 에서의 우울 수 이 크게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가구소득과 가족외 특성으로서의 사회

 지원과 산후우울 변화도간의 각 계는 유의하게 나타나

지 않았다.

3. 산후우울 변화도에 한 양육 련 체계변인의 상

 향력

한국 아어머니의 산후우울 변화도에 한 양육 련 체

계변인의 상  향력을 분석하기 해 어머니의 사회인

구학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통제변인으로 구성된 모델Ⅰ을 

포함한 양육 련 체계변인  어머니 특성, 아 특성, 가구 

 가족내․가족외 특성 범주의 변인들이 추가된 4개 회귀

식 모델에 의한 산후우울 변화도 측이 의미있다고 볼 수 

있었다. 모델별로 유의한 측력을 보인 독립변인과 설명변

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델Ⅰ 즉 통제변인들로 구성된 모델에서 어머니의 연령

과 학력이 유의한 측변인으로 발견되었고 설명변량은 2%

다. 어머니 특성 변인이 추가된 모델Ⅱ의 경우, 자아존

감과 양육스트 스 변인이 산후우울 변화도에 유의하게 

향 미치며 자아존 감이 1단  높아지면 산후우울 변화도가 

0.35단  낮아지며, 양육스트 스가 1단  높아지면 산후우

울 변화도가 0.21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들 변인에 의한 추가 설명변량이 24%로 어머니 특성 변인에 

의한 산후우울 변화도의 측력이 상 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델Ⅱ에 아의 특성 변인을 추가한 모델Ⅲ

의 경우, 측력이 2% 추가되었고 이는 유의하게 향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의 월령에 의한 것으로 월령

이 1단  높아지면 산후우울 변화도가 0.11단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어머니와 아를 둘러싼 가구  가족내․

가족외 특성 변인을 포함하는 모델Ⅳ에서는 가족외 특성인 

사회  지원 변인의 향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

 지원이 1단  증가하면 산후우울 변화도가 0.06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올림하기  수정된 R²이 모델Ⅲ은 

0.276, 모델Ⅳ는 0.277이었으므로 사회  지원 변인에 의한 

추가 설명변량은 0.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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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모델Ⅰ 모델Ⅱ 모델Ⅲ 모델Ⅳ

B β B β B β B β

상수 7.66*** 14.85*** 15.42*** 17.85***

통제변인 어머니의 연령 -.12** -.09 -.09* -.07 -.09* -.07 -.10* -.07

사회인구학  학력 -.36* -.07  -.07 -.01  -.01 -.00  -.01 -.00

변인 취업 여부  .36  .06  .02  .00  -.02 -.00  .04  .01 

양육 련 어머니 특성 자아존 감  -.45*** -.35  -.46*** -.36  -.45*** -.36

체계변인 양육지식  -.62 -.01  -.61 -.01  -.54 -.01

양육스트 스  .18***  .21  .17***  .20  .16***  .19

아 특성 월령  -.59*** -.11  -.60*** -.11

성  .55  .05  .55  .05

출생 순  .19  .03  .15  .02

발달 특성  .23  .01  .22  .01

기질 정서성  .08  .05  .08  .05

기질 활동성  .01  .01  .01  .00

가구  가족내 가구 소득  .00  .03

․가족외 특성 아버지 자녀 양육참여도  -.03 -.02

사회  지원  -.51* -.06

F 5.94*** 102.50*** 3.58*** 3.93*

R²  .02  .27  .29  .29

수정된 R²  .02  .26  .28  .28

*p<.05, **p<.01, ***p<.001

<표 5> 산후우울 변화도에 한 양육 련 체계변인 향의 회귀분석 결과

Ⅳ. 논의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아어머니의 산후우울 변화 양상을 살펴

보고 산후우울의 변화도에 계있으며 그것에 유의하게 

향 미치는 양육 련 체계 변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데 목

을 두고 행해졌다. 연구문제별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

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  한국 아어머니의 산후우울의 변화를 산후 1개월과 

1차년도 조사시 에 측정된 산후우울 수의 차이로써 살펴

본 바, 산후 1개월에 비해 1차년도 조사시 에서 우울 수

이 유의하게 높아지고, 우울 수 의 범주화 결과 산후 1개월 

시기에는 89.05%가 정상집단이었으나 1차년도 조사시 에

서는 66.06%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후 1개월

의 우울 수 이 출산 에 비해 감소하지만 1차년도 조사시

에서 다시 높아진다는 한국 아동패  표본 체로 부터의 

우울 변화 경향(조복희 등, 2009)을 재확인 시켜주는 결과

다. 그러나 산후 4~7개월경의 1차년도 조사시 1)에서 임상  

1) 분석 상  아 월령별 유효빈도의 백분율 기  85.73%가 

산후 4~5개월, 9.28%가 산후 6~7개월임(<표 1> 참조).

우울집단인 경도/ 등도  도 수 의 어머니가 33.94%

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산후 6개월경의 산모를 상으로 한 

연구들(Brown & Lumley, 2000; Josefsson et al., 2001)에

서 보고한 산후우울의 유병률 13~17%나 세계 으로 알려진 

유병률 수 인 10~15%(여정희, 2006)와는 조되는 것이었

다. 물론 산후우울의 유병률은 측정시기, 측정도구  유병 

단기 , 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여정희, 

2006; Halbreich, 2005) 연구결과들을 단 으로 비교하는 것

은 하지 않다. 한 본 연구의 분석 상은 우울 수  

변화도의 분포 양극단의 어머니들이었다. 이러한 들을 고

려하더라도 출산 기를 포함한 6개월 미만의 산모를 상

으로 등도 이상의 산후우울 수 을 보이는 비율이 25% 

후라는 보고들(권미경 등, 2006; 장정애, 2006; Gotlib et al., 

1991; Verkerk et al., 2002)에 비추어 우리나라 아어머니

들의 산후우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

석되었다. 특히 산후 1개월에 정상집단 수 이었으나 1차년

도 조사시 에서 32.07%가 경도/ 등도 이상의 수 으로 

변화된 상은 산후우울에 한 인식 부족으로 우울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 심각성을 간과함에 따른 경우로 볼 수 있으므

로 우울의 증가 요인에 한 탐색과 방의 요성을 시사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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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 변화도와 양육 련 체계변인간의 계를 분석

한 결과 먼  어머니 특성 범주에서는 자아존 감이 낮을수

록, 양육스트 스가 높을수록 우울의 변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 감과 산후우울 증가간의 부 인 계는 

출산후 여성의 자아존 감은 자신의 신체 변화, 역할 변화에 

따라 손상됨으로써 산후우울의 기 가 된다고 주장한 권정

혜(1997), 유정미(2008), 이나경(2006)의 연구결과와도 일

된 것이었다. 아어머니의 양육스트 스가 높을수록 산후

우울 수 이 산후 1개월 때보다 많이 높아진다는 결과 한 

산후우울과 양육스트 스간의 계를 다룬 선행연구들(권미경 

등, 2006; 김미 ․박동 , 2009; Webster-Stratton & Ham-

mond, 1988)의 연구결과와 일 된 것이었다. 이는 산후 스트

스 상태에서 어머니의 처 역치를 넘어서는 긴장에 의해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다(Cutrona, 1991)는 에서 해석될 수 

있었다. 반면 양육지식은 산후 1개월에 비해 1차년도 조사시

에서의 산후우울 증가와 유의한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양육지식이 어머니로서의 역할수행 자신감을 증

가시켜 역할수행 련 어려움과 두려움의 감소, 우울 수  

감소로 이어진다는 오 이(2001), 이화자 등(2004)의 연구결

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반면 15개월~36개월 아어

머니에서의 양육지식과 양육스트 스간의 련성이 유의하

지 않았다는 이경하(2009)의 보고와는 일 된 것이었다.

아의 특성과 산후우울 변화도간의 계 분석에 의하면 

아의 월령, 성, 발달특성  기질 활동성과 유의한 계가 

없으나 출생순 , 기질 정서성과 유의한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순 가 첫째에 가까울수록 산후우울의 증가

가 크다는 결과는 첫째아 는 외동아의 어머니는 양육 경험 

부족에 따른 양육스트 스(문 , 2004)나 자녀와의 격리불

안 수 (박성옥, 1993)이 높다는 연구들에 비추어 이해될 수 

있었다. 아가 부정 인 정서를 많이 보이는 것 한 어머

니로 하여  자녀의 기질을 까다롭다고 인지하게 하거나 자

신의 상황  요구와 아의 부정 인 정서상태가 조화를 이

루지 못한다고 지각하게 함(문 , 2004; Collins & Russell, 

1991)으로써 양육에 따른 스트 스와 좌 감, 우울을 더 많

이 증가시킬 것으로 해석되었다.

한편 가구  가족내 특성으로서의 가구소득은 어머니의 

산후우울 변화도와 유의한 계가 없으나, 아버지의 자녀양

육참여도는 낮을수록 산후우울이 산후 1개월에 비해 1차년

도 조사시 에서 더 많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의 

결과는 김미 와 박동 (2009)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었으나, 김 진(2007), 장정애(2006), 오 이(2001) 등의 

보고와 일 된 것이었다. 어머니의 사회인구학  변인을 통

제한 상태에서 결과된 본 연구의 이러한 상  련 결과는 

천희 과 옥경희(2010)의 연구에서 소득수 과 산후우울간

의 유의한 상 계수 크기가 -.08로 낮았다는 을 고려할 때 

수용 가능한 것이었다. 아버지의 자녀양육에의 참여도가 낮

을수록 우울 수 이 더 많이 높아진다는 결과는 남편의 가사

참여(장정애, 2006)나 지지(여정희, 2006; 오 이, 2001)가 낮

을수록 산후우울 수 이 높다는 결과와 상통하는 것이었다. 

이에 유아기 자녀 어머니의 우울 감소에 남편의 지지와 자

녀 양육에의 참여가 정 인 효과가 있다는 Fletcher(2009)

의 연구결과와 함께 어머니의 정신건강에 아버지의 부모역

할수행이 요함을 알 수 있었다.

가족외 특성 범주의 사회  지원 변인은 아어머니의 산

후우울 변화도와 유의한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추가 인 분석을 통해 사회  지원의 하 차원  정서  

지지원이 우울 변화도와 유의한 계가 있음(r=-.17, p<.001)

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외 사람으로부터의 사

회 ․정서  지원에 의한 심리  안정감의 제공이 어머니의 

자녀 양육에 따른 스트 스 증가와 부 으로 련됨(김지양, 

2004; 문 , 2004)을 시사해 주는 것이었다. 

한국 아어머니의 산후우울 변화도에 한 양육 련 체

계변인의 상  향력을 알기 해 어머니의 사회인구학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회귀분석한 결과, 어머니 특성 

범주에 속하면서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존 감

과 양육스트 스인 것으로 밝 졌다. 낮은 자아존 감이 어

머니의 산후우울 증가에 유의하게 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산후우울과 어머니 자존감의 계가 유의하지만 유의한 

측변인은 아니라는 여정희(2006)의 연구결과와는 다르지만 

이나경(2006)과 유정미(2008)의 결과를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다. 한 낮은 자아존 감이 우울의 취약성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고 부정 인 사건에 해 더욱 부정 으로 반응

하게 한다는 주장(최미례, 2000)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아어머니의 양육스트 스가 산후우울의 증가를 측하는 변

인임은 두 변인간의 계 유의성을 확인한 연구들(권미경 

등, 2006; 김미 ․박동 , 2009)과 유의한 측변인임을 직

 확인한 연구들(장정애, 2006; 안옥심, 2004)을 통해 보고

된 바와 상통하는 결과 다. 김미 와 박동 (2009), 안 미

와 김정 (2003)은 어머니의 우울이 자녀 양육에 따른 스트

스에 더욱 민감하게 하여 부모역할수행 과정에서 역기능

인 모자 상호작용이나 부정 인 모성 역할을 하도록 함으

로써 자존감을 떨어뜨리며 양육에 한 스트 스를 더 많이 

느끼게 할 수 있다고 하 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의 결과

는 어머니 특성으로서의 자아존 감과 양육스트 스가 우울

과의 계를 통해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요한 향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아울러 어머니의 부모됨 특

성으로서의 양육지식이 양육효능감을 높여 정 인 어머니 

역할수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이주연(2009), 이화자 등(2004)

의 주장에 근거할 때 산후우울을 측할 것으로 기 되었으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양육지식이 산후우울의 증가와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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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양육지식은 산후우울 증가

를 유의하게 측하는 변인이 아닌 것으로 밝 졌다. 이는 

아어머니의 양육지식이 어머니의 학력  연령과 유의한 

계가 있으나(이주연․이석호, 2010; 최유리, 2006)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의 향을 사 에 통제한 상태에서 

양육지식의 산후우울 변화도에 한 향을 분석했기 때문

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었다.

아의 특성이 아어머니의 산후우울 변화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어머니의 사회인구학  변인과 특성 

범주 변인들의 향을 통제하고 유의하게 향 미치는 변인

을 살펴본 바, 아의 월령 변인이 유의한 향 변인인 것으

로 나타났다. 한 본 연구에서 산후우울 변화도와 아의 

출생순 , 기질 정서정간 부  상 계가 있으나 유의한 

향 변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 에 

투입된 어머니 특성 범주의 통제변인과 월령 이 외의 아 

특성 변인들과의 공변량의 비 이 크기 때문에 결과된 것으

로 해석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의 역할수행이나 

양육부담감에 따른 자아존 감의 손상, 양육스트 스나 우

울과 아의 특성 변인인 성과 출생순 (권미경, 2011; 권연

희․나종혜, 2010), 발달특성과 기질(권미경, 2011; 권미경 

등, 2006; 문 , 2004; 서주 ․김진경, 2010; Cutrona, 

1991)간에 련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으므로, 이 변인들의 

향력이 사  모델에서의 향력에 이미 반 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반면 아의 월령은 산후우울 변화도와의 상

계 유의성은 없었으나, 다른 아 특성 변인들과 달리 유의

한 향 변인으로서 월령이 1단  높으면 산후우울 변화도 

즉 산후 1개월에 비해 1차년도 조사시 에서의 우울 증가가 

약 10%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의 월령이 높아

질수록 어머니의 양육 련 자아효능감이 낮아진다는 문

경과 민 숙(2010)의 결과와는 조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분석 상 어머니들의 자녀 월령의 변화는 아의 

발달  요구가 크게 달라질 만큼의 큰 범 가 아니어서 양육

에의 부담감이 증가했을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 오히려 월령 

증가에 따라 아의 특성을 악하고 양육과정에의 응력

이 높아질 수 있었다는 에 비추어 해석 가능한 결과 다.

어머니와 아의 양자 계를 둘러싼 양육 련 체계변인

으로서 가구  가족내․가족외 특성이 산후우울 변화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사회  지원 변인이 유의한 향 

변인으로 나타났다. 사회  지원(총 )은 산후우울 변화도와 

상 계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사  통제변인과의 공통 

향력을 제외한 독립 인 향력이 미미하지만 유의한 수

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사회  지원 변인이 추가됨에 따라 

양육스트 스 변인의 향력은 1단  증가 시 산후우울 변

화도가 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산후우울 변화도에 한 

부정 인 향을 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 같은 사회  지원 변인의 정 인 향력은 사회  

계를 통한 정서 ․사교 ․도구 ․정보  지원이 어머

니의 산후 응을 돕고 우울을 감소시키며(Ferree, 1976), 스

트 스 완충효과(박지원, 1985)가 있음을 뒷받침해 주었다. 

그러나 사회  지원과 함께 어머니와 아를 둘러싼  다른 

지지 체계로서의 아버지 자녀양육참여도 변인은 산후우울 

변화도와의 부 인 상 계에도 불구하고 유의한 향 변

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이나 남편의 

지지가 산후우울 측 요인이라는 연구결과들(유정미, 2008; 

장정애, 2006)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 남편의 아 돌

이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어 산후우울 수 을 낮추며 양육태

도에도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김지양, 2004; 

김 진, 2007; 여정희, 2006)과는 일 된 것이었다. 그러나 

주변 지지의 부재 자체가 스트 스 요인이 되며(Wanders-

man et al., 1980, 안옥심, 2004 재인용), 아버지의 양육참여

보다는 정서  지지가 어머니의 우울 감소에 더 요하고(장정

애, 2006), 아버지의 지지가 산후우울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그 작용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 (김지양, 2004) 등을 고

려할 때 남편의 지지가 산후 아어머니의 우울에 해 미치

는 향은 추후연구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가구소득 역시 산후우울 변화도에 한 향력이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과 우울간의 계에 해

서는 상반된 결과 즉 두 변인간에 계가 없다는 결과(김

진, 2007; 오 이, 2001; 장정애, 2006)와 가정의 소득 수 이 

낮을수록 우울 수 이나 유병이 높다는 결과(김미 ․박동

, 2009; 허보윤․한경자, 2009; Dearing et al., 2004)가 보

고되고 있다. 산후우울은 아니지만 성인 여성의 우울에 미치

는 결혼과 부모됨의 향을 살펴본 차승은(2005)에 의하면 

경제  어려움이 클 때는 배우자와의 부정 인 경험을 더 많

이 하더라도 우울감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얻고, 경제  어려

움이 여성의 정신건강과 어머니 역할의 련성에서 재 변

수가 됨을 보여 주었다. 이에 추후 가구소득이 산후우울에 

미치는 향은 미시체계 변인들의 효과와 함께 살펴보는 것

이 요청되었다.

한편 양육 련 체계변인의 범주별 산후우울의 변화도에 

한 향력을 살펴본 바, 어머니 특성이 26%, 아 특성이 

2%, 가구  가족내․가족외 특성은 0.1%의 설명변량을 보

임으로써 어머니 특성의 향이 상 으로 매우 크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정  심리 특성인 자아

존 감이 미치는 정 인 효과는 부모됨 특성인 양육스트

스가 미치는 부정 인 효과보다 상 으로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앞서 한국 아어머니들에 있어 산후 1개월 이후 우

울 수 의 증가가 우려되는 수 임을 확인한 상태에서 이러

한 결과는 산후우울의 방을 해서 산모의 자아존 감 향

상과 양육 련 스트 스의 감소를 한 구체 인 안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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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해야 함을 시사해 주었다. 련하여, 산후우울의 방을 

한 교육이나 개입의 한 시기는 연구에 따라 차이는 있

으나 산 보다는 산후(Dennis, 2005; 오의숙, 2008 재인용) 

는 산 과 산후(Buist, 2003; 오의숙, 2008 재인용) 시기이

며, 정 인 부모 역할과 우울․불안․자존감 하와 같은 

심리  문제를 다루는 부모교육과 심리  개입 로그램을 

개별 으로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 이라는 보고(Dennis, 

2005, 오의숙, 2008 재인용)들은 참고할 만한 유용한 정보라

고 볼 수 있었다. 

한 본 연구의 결과, 산후 1개월 이후 우울의 증가를 

이는데 기여하면서도 아의 월령과는 달리 인 으로 조

이 가능한 요인으로서 가족외 구성원에 의한 사회  지원 

수 을 높이는 것이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분석 상 아어머니의 약 70%를 차지하는 비취

업모의 우울감 수 은 취업모보다 높고(차승은, 2005), 이들

은 취업모와 달리 차 사회 으로 소외된다는 느낌과 긴장

감으로 자신이 도움을 청하고 의지할 수 있는 주  사람들의 

지원이 양육 련 스트 스의 감소에 더 요하다(Ferree, 

1976)는 에서 기인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Cowan과 

Cowan(1987)은 산후우울의 가장 두드러진 험요인은 스

트 스 자체가 아니라 그 스트 스에 처하기 해 사용할 

만한 사회  지지원이라고 하 으므로 가족 외부인들에 의

한 다양한 차원의 사회  지원이 제공될 수 있는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와 같은 방안의 마련이 극 요구되었다. 

한편 본 연구결과를 1차년도 조사시 에서의 산후우울 

련 변인과 그것을 측하는 요인을 발견하고자 수행했던 천

희 과 옥경희(2010)의 연구결과와 비교한 결과, 일부 투입

한 독립변인들에서 차이가 있으나 양육지식, 가구소득 등의 

변인이 산후우울 변화도와 유의한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아 특성으로서의 기질의 두 하 차원 모두 산후

우울 변화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산

후 1개월 이후의 우울수  변화 정도와의 계나 측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산후우울 변

화도의 측에 있어 아 특성으로서의 기질은 사  통제변

인으로 투입된 양육스트 스와 같은 어머니 특성 변인이나 

다른 아 특성 변인들과의 공변량에 따라 유의한 향력을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

다. 아울러 어머니의 부모됨으로서의 양육스트 스와 가족

외 특성으로서의 사회  지원이 일 되게 유의한 향 변인

으로 밝 져 이 두 변인의 요성을 다시 주목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규모로 표집된 한국아동패  자료  개인내 

산후우울 변화도를 고려하여 선정된 상들로 부터 얻은 자

료를 활용하여 분석하 다. 산후우울 변화와 련된 양육 

련 체계변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아어머니들의 정

신건강에 도움을  수 있는, 아동의 인  발달에 부정  

향을 미치는 산후우울의 방을 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추후 지속 으로 보고되는 패 조사 자료들

로써 아동발달과 어머니 산후우울간의 인과 계를 양육 

련 체계 속에서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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